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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통신기술분야(ICT)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편리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많은 변화

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정보 및 물리적 접근성을 가능케하며 장애인들이 노동시장 진입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

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ICT기반의 원격근무는 전통적인 근무환경과 직무배치에서 벗어나 물리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ICT의 발전이 장애인의 노동시장과 고용환경

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고 장애인을 위한 국내외 원격근무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ICT기반의 근무환경

과 직무배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분야의 직무개발과 관련 교육·훈련의 체계화, 실무서 및 지원인프라 등을 포함한 원격

근무 지원의 다양화 노력 등 몇 가지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ICT, 원격근무, 정보격차, 장애인 근무환경, 장애인 직무개발과 배치

Abstract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has made our lives more 

convenient and has caused many changes in various areas of our lives.. In particular, ICT enables 

information and physical accessibil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eliminates the inconvenience of 

entry into the labor market, and ICT-based teleworking has improved employ-a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y facilitating physical accessibility away from traditional work environments and job 

assignments. This paper presents some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teleworking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lso it states several suggestions, as developing jobs in ICT field, educating and training of 

its field, and making related documents and supporting systems for activating ICT-based work 

environment and job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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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기술분야(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편리하

게 하고 있으며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많은 변화를 일으

키고 있다[1]. 특히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시장으로 발전하

면서 이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인터넷TV, 모바일인터

넷,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홈네트워크 등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이 개발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편리해지고 생활패턴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2].

최근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Pew research가 올 2월 초 

흥미로운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Pew research는 전세계 

27개국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현황을 발표하였는데, 조

사대상 국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만 

100%를 차지하였고, 이중 스마트폰 보급률도 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3]. 또한 2018년 2월 12일 유엔 특별기구인 

ITU1)는 한국을 ICT 리더로 평가하며 최근 5년 동안 ICT 

분야의 Top 3 국가로서 한국의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

석을 내 놓으며 빠른 인터넷 속도를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ICT 선구자로써 한국의 전략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내 놓

았다[4]. 

이렇듯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CT 강국으로서 우리나라

는 이 분야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왔으며 지속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사회에 다양한 분야

에 영향을 미쳤고 노동시장과 고용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를 일각에서는 ‘원격근무(teleworking 혹은 telecommuting’, 

‘스마트근무(smart work)’, ‘e-work', 'u-work', 혹은 ‘remote 

work’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었고 예전에는 가정에서 직무를 수

행한다고 하여 ‘재택근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어 왔다. 또

한 근무 유형에 따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일하는 원격근

무형태, 전산망을 활용하여 지역적으로 분산된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별도의 센터형태, 마지막으로 이동전화 

등을 이용하여 장소적 제약 없이 수행하는 이동근무형태를 

모두 포함한 광의적 개념이다[2]. 용어의 사용에 있어 국가

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 1973년 미국 캘리포니

1)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은 정보통

신기술 관련 문제를 책임지는 유엔 특별 기구로써 전기 통신의 

개선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국제 협력 증진, 전기통신 인프

라, 기술, 서비스 등의 보급 및 이용 촉진과 회원국 간 조화로

운 전기통신 수단 사용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간 국제 기

구임.

아대학교 미래연구센터 소속 연구원인 Nilles가 에너지절약 

수단의 일환으로 시범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통근을 대체

하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telecommuting’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5]. 이에 본 논문에서는 ICT를 기반

으로 한 대안적 직무환경과 근무형태로써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제시하므로 ‘원격근무(teleworking 

혹은 telecommut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CT를 기반

으로 한 직무형태와 업무효율성의 가치에 따라, 특히 노동

시장과 고용환경의 변화가 앞으로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을 위한 근무환경과 직무배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장애인을 위한 원격근무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

하고자 한다.

2. ICT의 발전과 장애인

2.1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격차

장애인 원격근무는 전통적인 직장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장벽을 제거하고 특정 공간에 위치해 있는 사무실

로의 출근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잠재

력을 가지고 있다[6]. 장애인을 위한 근무환경과 직무배치

에 ICT의 발전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에 앞서, 우선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 현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최근 <2018년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에 의하면, 현재 등록장애인(만 7~69세)의 유무선 융합 환

경에서의 디지털정보화 수준2)은 2016년 65.5%, 2017년 

70.0%, 그리고 2018년은 74.6%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비장애인의 수치와 비교해 볼 때(100%)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접근성, 역량, 활

용의 정도로 나누어 수치화 하는데 장애인의 연도별 각 영

역의 수치는 다음 Table 1과 같다.

                    Year
Division

2015 2016 2017 2018

Accessibility  83.5 88.1 91.6 92.0

Empowerment 47.0 49.0 57.7 66.9

Practical uses 62.4 64.6 71.5 73.6

Table 1. Digital Information Level of People with 

Disabilities 

2) 디지털정보화수준은 비장애인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

으로 할 때, 비장애인국민 대비 비교집단의 수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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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넷 이용률은 77.4%로 전년 대비 2.9%p 증가

하였으나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인 91.9%보다 14.5%p 

낮은 수준이며 장애인의 스마트폰 보유율도 75.8%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7,8].

정보화시대를 넘어 4차산업시대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활용능력은 취업 및 소득창출 기회에서의 격차 등으

로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9]. 이에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패러다임 변화와 정보격차 종합계획 수립 방안 연

구’(2017)를 통하여 정보격차 정책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

양한 영역의 역할과 계획을 제시하며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어[9] 향후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3. ICT기반의 원격근무의 국내외 최근 동향 

3.1 국외 현황: 미국의 사례

원격근무와 관련된 미국 행정부의 대표적인 노력이라고 

한다면, 2010년 오바마대통령에 의한 제정된 ‘원격근무 강

화법(Telework Enhancement Act)을 예로 있는데 이 법

안은 원격근무자의 권리와 필요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이

른바 원격근무 촉진법이다[10]. 그 후 2017년 미국 근로자

의 원격근무(State of Telecommuting in the U. S. 

Employee Workforce) 현황 조사에 의하면 과거 10년 전

과 비교해볼 때 원격근무자가 115%가량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크게 경제적 이

득(Save money)과 시간절약(Save time)을 들었다. 경제

적 이득은 이들의 연봉이 원격근무를 하지 않는 일반 근로

자와 비교하여 4,000불(현재 한화로 약 4,617,600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그 외에 매년 미국 인적자원관리협회에서 최근에 발표된 

<2018년 근로자 혜택>(The employees Benefits) 조사 

결과에서 원격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따르면, 전일제 혹은 

시간제근무로 원격근무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은 68%에 이

르며 이는 2014년과 비교하여 14% point 증가한 수치이

다[12]. 또한 시간제근무로만 원격근무를 실시한다는 기업

도 37%로 2014년엔 29%인 것과 비교하면 계속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12]. 이처럼 ICT기

반의 원격근무 노동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고용형태와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미국 인구조사(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에 의하면 2018년 미국의 16세 이상의 장애인 고용

률은 19.1%로 2017년 18.7%와 비교하면 약간 상승한 수

치지만 2018년 같은 연령대 비장애인 고용률 64.9%와 비

교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인 

16세 이상 64세 미만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8년 30.4%로 

비장애인이 74%임과 비교해 볼 때 2배 넘게 낮은 수치이다

[13]. 미국의 경우 과거부터 매년 답보상태에 있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 행정적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

다. 특히 기술의 변화와 인터넷 보급의 확대로 인하여 장애

인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을 예측하여 2001년 부시 

대통령은 신자유구상(New Freedom Initiative, NFI)이라

는 발의를 내 놓았다. 이 발의의 핵심 구성 요소는 장애가 

있는 미국인을 노동력에 통합하는 것으로, 컴퓨터 기술과 인

터넷의 발전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의 삶을 크게 향상시킬 것임을 강조하였다[14]. 

장애인의 원격근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2016년 자

료에 의하면 현재 전체 고용된 장애인의 7.1%가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데[15], 특히 장애인을 위한 원격근무를 지원하는 

비영리조직인 국립원격근무연구소(National Telecommuting 

Institute: NTI)는 정부와 Amazon, IBM과 Microsoft 같은 대

기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들의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6]. 지금까지 100,000명이 NTI를 거쳐 직업배치가 이루

어졌으며 현재 500~600명의 중증장애인들(신체장애인 중

심)을 지원하고 있고, NTI는 콜센터 산업이 30~45% 이직

율을 나타내는 반면 NTI의 장애인근로자들의 이직률은 8%

정도로 낮다고 보고하였다[16]. 이처럼 원격근무는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국내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 원격고용이 체계적이며 대규모로 시작

된 것은, 1998년 한국통신에서 당시 114전화안내요원 85

명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면서 그 중 일부를 장애인으로 선발

하면서부터이다. 이후 항공사에서 2000년부터 탑승권 예약

업무에 장애인을 원격고용으로 배치하기 시작하였고,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고객상

담원 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콜상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와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등 장애인의 원격근무 분야와 

근로자 수는 매우 한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05년부터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

화를 위하여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에 

중증장애인 재택근무3) 사업주에 대한 무상지원 규정을 신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원격근

무’가 아닌 ‘재택근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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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5]하여 재택고용을 실시하는 사업체에 재택근무에 필요

한 정보통신 기기 및 사무용 가구의 설치·구입·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 1명당 3백만원 한도, 장애인 최대 

10명에게 3,000만원까지 무상지원을 실시하고 있다[5]. 그

러나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공단의 재택근무자 지원실적은 8개 

업체 22명의 장애인 원격근무자를 지원하는데 불과하였고, 

지급액도 43천 3백여만원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최근 2012

년도 공단의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 지

원 실적은 본 사업 예산 13억원중 원격근무 지원으로 집행

된 예산은 0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3], 그 후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의 시점인 2018년 역시 공단의 해당 지원은 

2건(예산지급 약 500만원)에 불과하였다.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안정된 일자리 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공단의 원격근무 실적이 이처럼 전무하거

나 미미한 원인은 기업체의 참여부족과 장애인의 구인요건 

불충족, 지원범위의 한정성 등으로 분석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직업배치가 아직까

지 제조업과 단순노무직으로 한정되어 업무특성상 원격근

무로의 배치가 부적절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도 언급한 대로 ICT는 장애인의 정보 및 물리적 접

근성을 가능케하며 노동시장 진입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4]. 특히 ICT기반의 원격근무는 전통

적인 근무환경과 직무배치에서 벗어나 물리적 접근성을 용

이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고용가능성을 향상시켰다

[6]. 즉,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장애인에게 건물 접

근성 향상,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 자신이 익숙한 

가정환경에서 근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향

상시키는 효과가 있다[6, 9, 17-18].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스마트워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스마트워

크의 효과성에 대해 시간활용의 효율성 향상(67.3%), 긴급

업무 대응력 향상(66.3%), 업무 연속성 유지(62.7)의 순으

로 나타났다[19]. 

4. 결론: 장애인을 위한 ICT기반의 

근무환경과 직무배치 활성화

ICT분야는 노동시장의 근무환경 변화는 물론, 새로운 직

무배치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유엔협약에는 장애인권리증

서 실시하는 사업의 현황 사례를 소개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원격근무’대신 ‘재택근무’라는 용어를 사용함

진을 위한 ICT분야의 원격근무 시, 업무를 가능케 하는 고

용환경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장비 지원과 함께, 장애인에

게 채용조건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기

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직업훈련을 다양화·전문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20]. 

국제적 사례로써 유엔기구 중 하나인 장애인권리증진을 

위한 유엔파트너쉽(United Nations Partnership to 

Promote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PRPD)이 주최가 되고 유엔의 산하기구인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유엔개발프로

그램(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e: UNDP)

과 ICT신용펀드(ICT Trust Fund)가 함께  2014년 9월 1

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이집트에서 ‘ ICT중심의 장

애인을 위한 직무와 기술을 훈련하는 프로그램(Jobs and 

Skill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a Focus on 

ICT-based Solutions)’을 진행하였다[21]. 이 프로그램은 

600명의 시각과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18세에서 35세까

지의 장애인에게 직무탐색과 직무기술은 물론 ICT 기술과 

e-learning 방식을 통하여 역량강화 기술을 향상시키고 그

들의 직무환경과 훈련환경, 일상생활 환경을 바꾸는 기술적 

혁신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

램에 참여한 장애인들중 300명이 취업에 성공하거나, 인턴

십, 혹은 자영업을 시작하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

다[21]. 또한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시한 ‘AmI’라

는 프로젝트를 예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스마트시스템을 갖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였는데 

이 사무실은 스마트 소프트웨어, 전자태그(RFID)4), 스마트 

카드 시스템, 이동 통신, 무선 네트워킹, 생체 인식 시스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및 웹 기반 시스템을 갖추고 원격근

무를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22].

또한 ICT분야의 다양한 직무와 그에 따른 과제분석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준비

된 인적자원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인재만이 살아남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앞서도 소개한바 있는 중증장애인의 원격근무를 지원하

는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NTI의 경우 매년 약 12,000 명의 

지원자를 심사하고 콜 센터 업무 지원자들을 체계적으로 훈

련시킨다. 고용주는 훈련생의 기술, 이전의 근무 경험 및 성

실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맺게 된다. NTI의 교육은 

이를 위해 컴퓨터 기술, 타이핑 속도, 전문성 및 음성 품질

4) 전자태그(Radia-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주파수

를 이용해 ID를 식별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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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훈련과 직무배치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

시하여 고용주의 직원업무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멘토들(eMentor)을 통하여 인적자원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23]. 

그러므로 장애인들에게 ICT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

업이 원격근무 형태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

서 장애인의 원격근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은 물론, 공공기관부터 직무의 성격에 따라 장애인의 원격

근무 채용을 늘려나가야 한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

서 연방정부 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원격근무 기회를 제공하

도록 명문화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제정된 Public Law 

106-346 359조에 따라 각 기관은 원격근무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성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격근무에 최대

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

한 영국에서는 원격근무는 유연성을 통한 생산성 증가 뿐 

아니라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여겨져 이른바 ‘Greeen Telework'가 추진되고 있다

[20,22-23].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위한 원격근무 현황분석과 사례연

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원격근무가 장애인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적절한 성과보상, 고용유지 

가능성, 장애를 고려한 근무환경, 장애 보조 장비의 지원, 

적절한 휴식시간 등 이라고 보고하고 있다[24]. 장애인들에

게 적합한 직무배치와 성공적인 직업유지를 가능케 하기 위

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직종별 원격근무 실무서 발간 

또한 필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일 것이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장애인의 욕구 또한 시대를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장애인을 위한 

직업개발과 직업배치의 형태도 변화해야 함은 당연한 논리

이다. 이러한 당면 논리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의 한 축이며 직무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는 ICT를 기반으로 한 직무영역의 개발과 배치를 적극적

으로 해 나가야 하며 또한 장애인에게 물리적 접근성과 업

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형태로서 ‘원격근무’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필요한 인프라를 확대하나가는 노력을 해 나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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